
THE TOWN NEWS 49May 13, 2019   Vol. 1263종교

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
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
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com) 
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5월 정기예배
남가주 한인 기독교 원로목사회

남가주 한인 기독교 원로목사회(회장 최학량 

목사)가 지난 7일 미주평안교회(담임목사 임승

진 목사, 170 Bimini Pl., LA, CA 90004)에서 5

월 정기예배를 드렸다.

이날 예배에서 임승진 목사는‘충성된 일꾼’ 

(디모데후서 2장1절-6절)을 이란 제목의 설교

를 통해서“오늘 모인 원로 목사님들은 충성을 

다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. 사무엘 선지자

는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

고 자랐습니다. 사사기의 역사가 마치 오늘날

의 현실과 비슷한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갈

렙은 나이가 들어도 열정을 다하여 사역을 했

습니다. 이들에 열정과 충성으로 인하여 오늘

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 되었습니다.”고 말

했다.

다음 모임은 오는 23일(목) 평화교회(담임목

사 김은묵, 2538 W. Pico Blvd., LA, CA 90006)

에서 열린다.

부흥성회
나성금란교회

나성금란교회(담임목사 이석부, 3153 Marine 

Ave., Gardena, CA 90249)가“예수로 채우라, 

은혜로 채우라”를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한

다. 곽주환 목사(베다니교회 담임)가 강사로 나

선다. 

일시는 17일(금) 오후 7:30, 18일(토) 오

전 6:00, 오후 7:00, 19일(일) 오전 8:00, 오전 

11:00, 오후 1:30이다.

교회측은“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이 사랑하

시는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. 부흥성회 참

석하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

다.”라고 전했다.

▶ 문의: (310) 973-5106

중생 목숨 살리는 어진 마음 가져야

마음은 산(生) 것이요, 죽은(死) 것

이 아닙니다. 그러므로 이 마음은 

생명 없는 허공도 아니요, 또한 생

명이 아닌 무기물질도 아닌 것이다. 

물질도 허공도 아닌 이 마음은 우주

의 생명입니다. 그러므로 이것을 마

음이라 하는 것조차 크게 그르치는 

말입니다.

그런데 이 마음도 마음 아닌 마음, 

이것이 곧 인생 보완의 진면목입니

다. 이것만이 나 자신인 것입니다. 그

러므로 이 마음 이전엔 아무것도 존

재할 수가 없습니다.

 

그런데 이 마음을 성(性)이다, 도    

(道)다, 이(理)다, 영(靈)이다, 신(神)이

다, 생명이다, 정신이다, 반야다, 열

반이다, 보살이다, 진리다, 여여(如

如)다, 원각이다, 범화다, 화엄이다 

등의 여러 가지 망사로 규정짓고 유

물, 유신, 유심, 과학, 철학, 종교를 논

하면서 인생을 현혹하고 있습니다.

 

이 마음은 영원불멸의 실제이며, 

절대자유의 생명이며, 우주의 핵심

이며 온누리의 진리이며, 천지조화

의 본체이며 신의 섭리이며 문화창

조의 운동력입니다. 그리고 인생도 

인류문화 창조도 모두 이 마음의 환

각으로 꿈 속의 꿈에 불과한 것입니

다. 이 엄청난 꿈 가운데서 정말로 

꿈이 아닌 것은 오직 이 마음 아닌 

마음인 이‘나’뿐입니다.

 

이러한 영원불멸의 자기자신을 잃

어버린 이유는 나라고 하는 이 육신

이 지수화풍(地水火風), 네 가지 요

소로 이루어졌다가 흩어져 없어진

다는 법리를 망각하고 이 육신만

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 까닭으

로 인해, 이 결과로 영겁토록 생사의 

고(苦)에서 헤어날 길이 없고 인과의 

사슬을 끊지 못합니다.

 

그러나 마음도 아닌 마음인 이 나, 

허공도 물질도 아닌 이 실제의 나를 

찾을 때 불안과 공포에서 헤어나는 

인류 구제의 길은 있는 것입니다. 오

늘 인류는 정신세계를 외면하고 물

질 과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

극단적인 유물 사상에 현혹되어 자

아상실이나 자기부재라는 불행한 

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.

 

부처님께서는 오계의 처음에‘산 

목숨을 죽이지 말라’하셨습니다. 

예전 말씀에도‘천의 대덕은 살리는 

것(天德地之大日生)이요, 사람의 대

덕은 어진 것(人類之至德日仁)’이

라 하였으니, 사람으로서 어질지 않

으면 사람의 가치가 없고, 사람의 가

치가 없으면 삼재에 참례하지 못할 

것이니, 어떻게 사람의 어진 마음을 

보존하고 자라게 할 것일까요.

 

우리가 원하는 여러가지, 즉 편하

려거든 방생하고, 즐거우려면 방생

하고, 부귀하려거든 방생하고, 무병

하려거든 방생하고, 장수하려거든 

방생해야 합니다. 중생의 목숨을 살

리는 것이 가장 어진 마음이고, 어

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가

지 원하는 바가 자연 성취되는 법입

니다.

 

지금 시대는 예전과 달라서 사람

과 사람끼리도 서로 죽이고 죽고 하

는데 동물을 사랑하고 살리려는 것

은 지나칠 일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

도 있습니다.

하지만 동물을 먼저 사랑하고 살

리기 시작하면 자연히 어진 마음이 

차츰 자라날 뿐 아니라 서로서로 권

하여서 사람마다 어진 마음을 가지

게 된다면 전 세계가 인간극락으로 

화할 수 있습니다.

-청담 스님-


